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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 은 1950년  반 불어 닥친 스 열풍과 련된 젠더와 통의 재구성 과정을 밝히는 데 

있다. 은 스를 ‘자유’, ‘민주주의’, ‘ ’, ‘문화(교양)’의 표 으로 정당화했다. 스 열풍으로 지 

않은 사회  사건들이 발생하자 지배 담론은 여성의 정조, 여성의 성윤리, 가정의 유지라는 시각에서 여성

만을 비 의 상으로 삼았다. 후  여성으로 불린 자유부인, 양공주, 일부 여 생과 쟁미망인들은 

통과 윤리를 괴하는 표  집단으로 규정되었다. 지배 담론은 후  여성을 타자화하면서 이상  어

머니의 담론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1950년  반 젠더 계에 한 가부장의 기의식을 반 하는 것이

었다. 1950년  반 스 열풍은 통의 소환 혹은 도의운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국가권력은 미국

식 자유주의 제도와 가치를 흡수하면서도 국가통합과 민족정체성 확립을 해서 통을 소환했다. 따라서 

1950년  스 열풍은 근 성과 통성이 융합된 한국 국민국가 형성과정과 한 계를 맺고 있었으

며, 후 격한 사회변동에서 나타나는 심성체계와 사회  분야에서 심 한 향을 미쳤던 미국의 충격 

등이 복합 으로 나타난 문화 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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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1950년  반 한국 사회를 휩쓸었던 열풍 의 하나는 스 다. 물론 일제 강 기 동

안에도 특정 직업군(기생, 바걸 등), 일부 모던 걸과 모던 보이들은 스를 즐겼다. 해방 공간

에서도 미군과 상류계층은 스홀에 출입했다. 그러나 스는 으로 유행하지 않았고, 

특정 계층과 특정 지역에서 나타난 상이었다. 반면 1950년  반 스 열풍은 간 계층

(middle class)을 심으로 확산된 국  상이었다. 

1950년  반 불어 닥친 스 열풍은 단순히 한 때의 유행이거나 ‘아메리카니즘의 한 

표 ’(김하태, 1959b, 67쪽)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다. 그것은 후(戰後) 한국 사회의 외 ㆍ

내  변화들이 복합 으로 연결되어 나타난 문화 상이기 때문이다. 외 으로 보면 1950년

 반 한국 사회는 냉 체제의 한 축으로 자유진 에 편입되었고, 미국은 정치, 경제, 문화 

역에 걸쳐서 심 한 향을 미쳤다. 내 으로는 쟁의 결과로 개인주의  경향, 약화된 

공동체 의식, 국가에 한 불신, 인구변동과 인구이동에 따른 가족의 변화, 통윤리의 해체 

등 사회의식의 변화가 속히 진행되었다. 

스 열풍은 문화 ㆍ사회  논쟁거리를 양산했다. 스 열풍을 다룬 소설 ꡔ자유부인ꡕ

을 놓고 ‘문화의 ’이거나 ‘ 공군 50만 명에 해당하는 ’(황산덕, 1954)이라는 비 에서 

화 <자유부인>에서 보여  유의 객 동원까지, 그리고 박인수 사건으로 후 성윤리

가 쟁 이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란들은 피상 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스 열풍은 

후 격히 변화된 젠더의 재구성 문제와 히 련되어 있었다. 후 남성의 공백을 여성

이 메워가는 과정에서 스에 빠지고 개방된 성의식을 가진 여성군상을 의미하는 자유부인

의 등장은 가부장의 기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식 자유주의 제도와 가치를 

흡수하면서 근  국민국가를 만들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통합과 민족정체성 확보를 

추구해야 했던 국가권력은 스 열풍에 침묵할 수만은 없었다. 따라서 스 열풍은 재건윤

리로서 ‘ 통을 소환’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 연구는 1950년  문화 상 에서 스 열풍에 주목해서 세 가지 연구문제를 탐

구할 것이다. 첫째, 후 사회변동의 맥락 속에서 스는 어떻게 유행하게 되었으며 스와 

련된 일상  풍경은 어떠했는가. 둘째, 스는 젠더 재구성 과정에서 어떻게 개입되어 있

는가. 남녀와 세 를 넘어 유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성의 윤리문제만 쟁 화되었는가. 

셋째, 1950년  근 성과 통성 합의 장으로서 스는 어떻게 통의 소환과 계되는

가. 따라서 이 연구는 1950년  반 이 어떻게 스하는 것을 스스로 정당화하려 했으

며, 반면 지배 권력은 어떻게 보수  민족주의를 강화하고자 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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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 심성체계의 변화와 1950년  문화 논의

1) 후 사회변동과 심성체계의 변화

후 한국사회는 세계사 으로 미ㆍ소 양 국을 축으로 하는 냉 체제 아래서 분단이 

고착화되었다. 국내 으로는 이승만의 ‘민주독재’( 의제 형식은 유지되었다는 에서)가 

가속화되면서 반공주의가 지배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았다. 한국 쟁은 체 사회구조를 뿌

리 채 흔들었으며, 들의 심성체계(mentality)1)에도 커다란 변화를 래했다.

후 한국 사회는 도시화가 개되면서 개방  사회로 변화했다. 통 사회에서 유지되

었던 문화 공동체나 가족 공동체는 후 조 씩 해체되면서 개별화 혹은 개인주의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국 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 간 유 계가 정을 이루면

서 미국은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반에 결정  향을 미쳤다. 1950년  반 이후 한국 

사회는 ‘왜곡된 의 민주주의’를 경험했다. 민주주의 정치가 시도되었다는 것은 자유에 

한 새로운 경험이기도 했다.

후 한국 경제구조는 지주계 의 몰락과 자본가 계 의 성장, 서비스 업종의 팽창, 소비

재 심의 공업구조, 경제성장보다는 경제안정을 우선시 하는 미국의 원조정책, 국가역할의 

확 , 농지개 을 통한 신분제의 해체 등으로 특징지어진다(이 근, 1987; 장상환, 1999). 한

국 쟁은 규모 인구변화와 인구이동을 래했다. 한국 쟁으로 남한에서만 략 13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것은 인구 피라미드에서 은이들의 죽음으로 ‘움푹 팬 홈(classes 

creuses)’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극심했던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20∼24세 인구(24,437명)가 

15∼19세 인구(57,452명)의 반이 되는 기 상을 보 다. 성비 불균형이 두드러졌는데 서

울의 경우 20∼24세 남성인구는 15∼19세 남성인구의 26%밖에 되지 않았다. 서울 이외 다

른 지역도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성비 불균형은 피할 수 없었다(이홍탁, 1992). 은 남성

의 희생이 컸고, 50만 명이 넘는 ( 쟁)미망인이 생겨났다.2)

쟁으로 인한 규모 인구이동은 도시지역 인구 증가를 래했다. 피난민들이 체로 

도시지역에서 거주지를 찾았기 때문이었다. 후 도시집 은 공업화가 아니라 피난이 동인

이었다. 한국사회 도시화율은 1949년 17.3%, 1950년 18.4%, 1955년 24.5%, 1960년 28.0%로 

계속 증가했다(정성호, 1999, 27쪽). 인구이동은 사회  유동성이나 사회변동 과정을 진시

켰다. 

상인(2001)은 한국 쟁이 래한 심리  변화를 이 성 속에서 찾는다. 도시화가 증가

1) 강명구(2007)는 심성체계를 가치 이나 태도를 넘어서서 한 사회의 바닥을 구성하는 문화  토 로 정의한

다. 이런 에서 본다면 ‘정서의 구조(structures of feeling)’는 특정 세 에 공유되는 가치가 드러나는 경험들인 

반면, 심성체계는 특정 세 를 넘어서며 보다 장기 지속 이고 무의식 인 집단정신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심
성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집단  (무)의식들이 후 1950년 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1960년  이후에도 

한국사회의 의식을 규정하는 토 가 되었기 때문이다.

2) 1958년 보건사회부에서 집계한 바에 의하면 국 미망인 총수는 505,300명이었다. 이 에서 군경 미망인이 약 

6만 명이고, 44만 명이 일반 미망인이다(여원 편집부, 1959a, 160쪽). 다수는 쟁미망인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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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개방  사회’로 변모하지만, 쟁의 극한 상황에서 외지인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가

족 이기주의나 연고주의가 증가하는 ‘폐쇄  사회 계’를 갖게 되었다. 쟁 상황에서 ‘국가

의 요성’을 느 지만 동시에 쟁에서 경험했듯이 ‘국가에 한 불신’도 증 했다. 쟁으

로 인해서 ‘이데올로기 공동체는 강화’되었지만, ‘문화  공동체는 약화’되었다. 한 우리 

민족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민족 자주성은 강화’되었지만, 동시에 미국에 한 경제 ㆍ

심리  의존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개인  수 에서 본다면, 구나 같은 처지에 살면서 국가나 사회제도에 한 불

신으로 생존을 해 물질 인 것, 개인 인 것을 시하는 심성체계가 나타났다. 이것은 ‘개

인  자유의 과잉’으로 표출되었다. 1950년  반 자유는 국가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그리

고 개인  가치로서 구조화되었다. 이승만 정권에서 자유는 ‘민주주의 체제’와 동일시되고 

‘억압  공산주의’에 립되는 것으로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이념이었다. 정치  자유

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의미했고, 반공주의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개인들에게 자

유는 국가나 이데올로기, 통  가치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했다. 자유의 과잉은 후 

심각한 가치체계의 혼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쟁이 길어지자 민 은 쟁의 허무, 생활 터 을 잃은 망과 불안 속에서 사회윤리는 

속하게 퇴폐의 경향을 나타냈으며 사치풍조가 늘어 갔다. 환락가는 부어라 마셔라 먹자 에 

돌아 버렸다. 시민들 옷차림은 화려해져 갔다 … 후에도 민 의 불안은 여 했다. 어떤 일

을 꾸미는 데도 장기 이 못 되고 단기 인 안목에 흘 다. 치부나 성공을 해 부정을 서슴

지 않는 불성실이 노골화하고 사회윤리는 ‘개 ’으로 부패하여 … 후 혼란스러운 사회를 

배경으로 춤바람이 불며 이성은 흐려졌다. 춤바람은 서양 인 생활풍속이 수입되면서 일으

키는 풍 의 상징이기도 하 다. ( ꡔ동아연감ꡕ, 1975, 40∼41쪽, 동아일보사)

한국 쟁은 사람들의 생활윤리나 가치체계를 격히 변화시켰다. 쟁은 ‘우리에게 내

일은 없다’는 허무감을 심어주었다. 구도 내일이 보장되리라는 약속이 없는 시 에 자기

심  성향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3) 물질 인 것에 한 집착, 재  즐거움의 추구는 

1950년  반 지배  심성체계로 자리 잡으면서 통  질서나 가치체계는 해체되기 시작

했다.

3) 스 열풍과 더불어 한국 쟁 이후 ‘비로도 치마’의 유행은 이와 같은 심성체계의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 다. 박
완서(1991, 109쪽)는 후 비로도 치마 유행과 련해서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 숱한 유행의 변천을 목격하기도 
하고 따라 하기도 했지만 ‘비로도’ 치마처럼 무분별하고 인 유행은 처음 보았고,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무후무한 유행이 아니었을까 싶다”고 기억한다. 비로도는 색상은 매혹 이지만 실용성이 없는 옷감이었다. 한
번 자리에 앉았다 일어서면 엉덩이가 단박 번들번들해지고, 었던 자리도 일단 주름이 지면 잘 펴지지 않으며 
다림질을 잘못하면 아주 못 입게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후 복구과정에서  실용성은 없었지만, 그 화려

함은 인 유행을 낳았고, 재에 집착하는 자기 심  성향을 단 으로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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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50년  문화 연구 논의

해방 이후부터 1960년 까지 ( )문화연구들은 1920∼1930년  일제 강 기 기간에 

형성된 근 성 논의나 1970년  청년문화나 소비 문화 논의들에 비해서 제한 이다. 특

히 1950년  문화 연구는 최근에 들어 조 씩 활기를 띠고 있는데 체 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첫째, 1950년  미국 문화가 다양한  매체(잡지, 화, 음악 등)에 어떻게 표상되

어 있는가가 분석되었다(강소연, 2006; 김세령, 2006; 이선미, 2006; 이 미, 1995). 강소연

(2006)은 당시 여성지들은 ‘선망의 상’으로서 미국 여배우의 외  이미지 좇기와 선진의식

을 겸비한 정숙하고 교양있는 미국 여성이라는 이미지가 여성 잡지들에서 나타났다고 분석

한다. 김세령(2006)은 기독교 신문ㆍ잡지들은 은혜를 베푼 고마운 나라로서 미국, 한국의 

기를 타개할 수 있는 청교도 인 경건함과 풍요로움을 가진 선망의 상으로 미국을 표 했

다고 주장한다. 이선미(2006)는 1950년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미국 화는 주로 도시 

문화체험의 심에 있었으며, 도시경험과 근 경험의 표  문화 상이었다고 말한다. 따

라서 개인  자유나 합리성이 반공주의의 명분 하에 약화되었던 1950년 에 다양한 개인의 

욕망이나 주체의식 구성은 미국 화를 통해서 당  개인들에게 요하게 취 될 수밖에 없

었다는 것이다. 이 미(1995)는 1950년  음악에서 미국에 한 엑조티시즘(exoticism)

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분석한다. <샌 란시스코>(1952), <아메리카 차이나타운> 

(1953), <아리조나 카우보이>(1955), <럭키 모닝>(1956) 등 미국을 상상하는 풍경묘사가 

남발되는 노래들이 속출했다. 이들 노래는 실감 없이 단순히 미국에 한 동경 심리를 보

여주었다.

둘째, 냉 과 미국의 향이라는 맥락에서 문화 생산의 제도  측면을 다루었다(강

명구ㆍ백미숙ㆍ최이숙, 2007; 이성민ㆍ강명구, 2007; 허은, 2003). 이들 연구들은 미국에 

한 단순한 표상의 문제를 넘어서서 미디어 제도와 냉  이데올로기 사이의 계를 분석했다

는 에서 가치를 지닌다. 강명구ㆍ백미숙ㆍ최이숙(2007)은 냉 이 최고조에 이르 던 1950

년  반 미국의  지구  통신과 방송 네트워크 구축, RCA의 방송사업 진출, 주한미공보

원(USIS)의 극  지원으로 한국 최 의 텔 비  방송사인 HLKZ가 출범할 수 있었다고 

분석한다. 이성민ㆍ강명구(2007)도 같은 맥락에서 한국기독교연합회의 반공주의(냉 )와 

주한미공보원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구축이 기독교 방송의 출범에 결정  향을 미쳤다

고 밝히고 있다. 허은(2003)은 냉 의 역사  조건 아래에서 주한미공보원이 교육교환, 지방

문화원 지원, 시회, 화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미국의 제도와 가치를 해왔다는 을 

논의한다.

셋째, 의 두 연구경향이 미국을 심으로 1950년  문화 상을 분석한 반면 ‘

통론’의 부상이 어떻게 여성문제와 련되어 있는지를 여성주의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들도 

주목할 만하다(김 녀, 2000; 김은경, 2006; 윤선자, 2005; 이상록, 2001; 이정희, 2005). 이들 

연구자들은 1950년  미국 문화에 한 항담론으로 통론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가부장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여성을 타자화했는가를 분석했다. 를 들어, 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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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은 후 윤리 타락의 책임을 후  여성(자유부인, 양공주, 스홀에 다니는 여 생

이나 쟁미망인 등)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김은경(2006)은 자유부인과 양공주가 가부장

제를 하는 집단으로 인식되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여성에 한 성 통제를 기반으로 

유지되는 가부장제에서 자유부인은 통제범 를 넘었으며, 통주의 가부장 사회에서 미군 

성매매 여성과 혼 아는 민족 ㆍ가부장  수치와 기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950년  문화는 냉 , 미국의 향, 이식성, 근  국민국가 건설과정이라는 거시  

수 과 후 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형성된 심성체계들(혹은 정서의 구조들)－자유의 과

잉, 개인주의  경향, 약화된 공동체 의식, 미국과 미국문화에 한 동경 등－사이에서 형성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수 에서 극명하게 1950년  의 정서를 담아내

고 있는 것은 스 열풍이었다. 

3. 연구방법

이 연구의 분석 상 기간은 후부터 1959년 사이다. 스 열풍은 1950년  후반에 

표 인 문화 상이었는데 5ㆍ16 군사쿠데타 직후부터 수그러지기 시작했다.4) 이 연구는 

1950년  스 열풍을 악하기 해서 당시 신문, 잡지, 소설, 화 등의 자료들을 종합 으

로 활용했다. 첫째, 신문자료로 ꡔ동아일보ꡕ와 ꡔ조선일보ꡕ에서 스 련 기사를 수집했다. 

ꡔ동아일보ꡕ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해서 35건, ꡔ조선일보ꡕ는 조선닷컴(chosun.com) 

PDF 일 검색을 통해서 78건의 스 련 기사를 수집했다. ꡔ조선일보ꡕ 기사 45건과 ꡔ동아

일보ꡕ 기사 19건은 스 단속, 허가, 재허가, 스홀 폐쇄 등과 같은 사건기사들이었다. 신문 

기사로 국가가 어떻게 스홀의 허가, 폐쇄, 재허가, 부분허가 등에 개입했고, 스 열풍을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과 스 련된 박인수 사건(1955), 정치숙 사건(1955), 최필원 사건

(1956), 김석구 사건(1956), 안순애 사건(1959) 등 당  맥락을 악했다.

두 신문기사만 가지고 당시 스에 한  반응이나 풍경을 밝 내기 어려웠다. 따

라서 ꡔ신태양ꡕ과 ꡔ여원ꡕ에 실려 있는 스 련 자료들을 모두 수집했다. ꡔ신태양ꡕ은 1952

년 8월 창간되어 1961년 6월 종간되었는데, 표 인 오락잡지 고, ꡔ여원ꡕ은 1955년 

10월 창간된 여성 오락잡지 다. ꡔ신태양ꡕ과 ꡔ여원ꡕ은 각각 12건과 13건 특집, 르포 기

사 등을 싣고 있었다. 두 잡지의 경우 부분 기사들은 심층취재 형식을 취하는 흥 거리 르

포 기사들이어서 당시 스 풍경( 스홀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 미군 상 스홀, 허가된 공

식 스홀, 비  스홀, 스홀에 가는 사람들의 유형 등)을 부분 으로 읽어낼 수 있었다.

4) 5·16 군사쿠데타 주체들은 ‘노동 지고(至高)’의 욕  이데올로기를 추동했는데 ‘ 스’를 이 보다 강력하게 

단속했다. 스  처벌에 해서 당시 여론은 정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사 명사편찬 원회(1963, 
292쪽)에 기술에 따르면, “ 스에 열 하는 사람들의 처벌에 해 국민들은 ‘썩 잘한다’가 73.5%, ‘ 체로 잘한

다’가 17.1%로서 국민의 90.6%가 찬성하고 나머지 6.4%는 ‘좀 지나치게 처벌했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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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소설 ꡔ자유부인ꡕ(1954)과 화 <자유부인>(1956)도 자료로 일부 활용되었다. 소

설 ꡔ자유부인ꡕ은 1954년 1월 1일부터 ꡔ서울신문ꡕ에 연재되어 그해 4월 출간하자마다 단기

간에 7∼8만 부가 매진되었다(이임자, 1992, 151쪽). 스카라 극장에서 개 된 화 <자유부

인> 역시 28일간 상 에 13만 명 객동원이라는 흥행 기록을 세웠다. 비록 소설과 화 ‘자

유부인’은 작가의 허구  상상물이지만 1950년  반을 잘 반 하는 텍스트이기도 하다. 

정비석(1974)은 ꡔ자유부인ꡕ을 쓸 당시를 회고하면서 “만일 어느 사회학자가 있어서, 우리나

라 사회의 변천사를 연구하려 한다면 이 소설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후의 혼

란기, 그 시 를 살아간 인간들의 생활과 의식이 어도 거기에는 솔직히 나타나 있기 때문”

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물론 작가의 서술을 그 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ꡔ자유부인ꡕ에서는 

유행하는 언어들(자유, 민주주의, 교양, 문화인, 교양인, )과 소설의 배경이 되는 1953년

에서 1954년  사이 정치(국회의원 선거), 사회쟁 (한 간소화 문제), 비로도 치마에서 나

일론 의상으로 바 는 과정, 계(契) 모임, 유행했던 쇼트 컷 헤어스타일, 나일론 장갑 등 당  

풍경을 잘 묘사한다. 이 은 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화의 촬 지가 되었던 스홀인 

LCI 모습이나 스홀 정경 등은 화 <자유부인>이 아니면 재 제 로 악하기 어렵다.

이 연구의 자료는 일 된 체계나 과학  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 1950년  후반 스

와 련된 신문기사, 잡지 르포 기사, 소설 등에서 선택 으로 수집된 것이다. 연구자는 

1950년  ㆍ후반 스와 련된 사건과 풍경들을 보여주는 ‘역사  스크랩’을 수집해서 

재구성했다. 그러나 기본  자료의 부족은 연구자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제약이었

다. 당시 스홀에 출입했던 사람들의 계층, 연령, 성 등과 련된 객  자료나 통계가 결

여되어 있고 인 흥미를 자아내는 잡지 르포나 재구성된 허구물이 일부 자료로 활용되

었다는 것은 문제 으로 지 될 수 있다. 부분 기사나 르포를 쓴 사람들이 남성이었을 것

으로 고려된다는 도 한계이다. 당  스 열풍이라는 실과 미디어에 나타난 담론 사이

에 괴리는 연구방법에서 이 연구가 갖는 근본  한계이다.

4. 1950년  반 스 열풍과 스홀 풍경

1) 1950년  반 스 열풍

한국 사회에서 서양 스는 재즈와 함께 1930년 후에 유입되기 시작했다.5) 미국의 경

우, 재즈는 1918년에서 1929년 사이 유행을 했는데, 한국에서 재즈와 스는 이보다 약간 늦

5) 박진규(2002)는 고종 때 서양 스가 소개되었다고 말한다. 고종이 아 천으로 러시아 공사 에 머물 을 때, 
러시아 공사 부인으로부터 처음 왈츠를 배웠다고 한다. 그러나 이 스에 근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  

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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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카페를 심으로 퍼졌다. 

1920년  미국에서 은 세 들에게 유행했던 스는 쉬미(Shimmy), 찰스톤(Charleston), 

폭스트롯(Fox-trot)이었다(Hanson, 1999, p. 90).6) 1930년  반 한국에서 유행했던 스는 

찰스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7) 1930년 11월 20일 ꡔ朝鮮日報ꡕ ‘1931년이 오면(2)’에서는 “그 

사람 촬스톤을 곳잘 추던걸? … 이 흔들기 좋아하는 남녀들은 1931년에는 집도 잘 흔들리는 

용수철 우헤 짓고 용수철로 가구를 만들고서 촬스톤 바람에 흔들다가 시들 모양 … 이들의 

에는 굼주린 헐벗고 떠는 사람이 보일 때도 촬스톤을 추는 것으로만 알게로군”이라고 

고 있다. 찰스톤을 잘 춘다는 것은 이성에게 매력 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염상섭(1930)이 

“春鶯舞는 고 이오. 찰스톤은 이다”라고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찰스톤은 가장 

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높다. 1930년  미국에서 쉬미는 시들해진 반면 찰스

톤은 폭발 으로 유행했기 때문이다. 찰스톤은 당시 최첨단 유행 스 다. 1930년  일제

는 ‘국가비상시’라는 명목으로 스홀을 정식으로 허락하지 않았다. 1930년  반 스홀

은 지되었지만 스는 특정 계층(모던 걸, 모던 보이 등)을 심으로 카페에서 퍼져나갔다.

스가 합법 으로 인정된 것은 해방 이후다. 미군정 기간 동안 스는 미군과 특정 상류

층을 심으로 (사교) 스 티 형식으로 도입되었다. 미군 장교와 한국 상류층 여성들이 드

나들었던 낙랑클럽(1946)은 해방 후 사교 스가 유행하는 출발 을 제공했다. 낙랑클럽 회

원이었던 숙희(2005)는 낙랑클럽과 미군들이 스 티를 유행시켰다고 기억한다. 1930년

는 스홀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스가 폐쇄 으로 이루어진 반면, 해방 이후에는 

스가 공개 으로 일반 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1930년  스는 찰스턴이었지만, 미군

정기 유행하기 시작했던 스는 폭스트롯(Fox-trot) 에서 템포가 느린 슬로우 폭스(Slow 

Fox) 혹은 슬로우 트롯(Slow Trot)이었고 이후 왈츠, 탱고, 블루스, 지르박, 차차차, 맘보 등이 

퍼져나갔다. 

解放과 더부러 높이 부르짖으며 찾은 것은 自由요 自由中에 가장 好氣心으로 欲求되는 것

에 땐스라는 것이 있다. 양갈보는 勿論 有閑매담 家庭婦人 接待婦 할 것 없이 一部輕率한 사

나이들이 즐겨하는 땐스에 無限한 호기심을 느낄뿐더러 個中에는 生活必 條件에까지 이

를 討算하고 있는 類가 있는가 하면 純眞한 女學生(表面純眞한 체 하는 －)들까지 땐스 敎習

所에 放課後면 가방을 내동댕이치는 놀랄 事實을 본다. (朴首山, 1949년, 196쪽)

스는 해방과 더불어 속히 사회 반으로 확 되기 시작했다. 1949년에 가정주부, 

6) 쉬미는 탑 스와 유사하게 상반신을 흔들면서 추는 춤인데 남녀 단둘이 춤을 추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
여서 함께 추었고, 찰스톤은 재즈 스로 1923년 흑인 스타들이 로드웨이 <Running Wild> 공연을 통해서 유

행했는데 빠른 템포로 추는 춤이다. 폭스트롯은 템포에 따라서 여러 유형이 있는데 템포가 느린 Slow Fox, 혹은 

Slow Trot은 오늘날 사교 스로 불리는 것 의 하나다.

7) 미국에서 1920년  반 쉬미가 유행했다가 1923∼1926년 사이 찰스톤이 유행했다. 찰스톤은 개인, 커 , 집
단이 함께 출 수 있는 춤이며 재즈 음악의 유행과 분리될 수 없다. 찰스톤은 불건 하다는 이유로 고등학교와 
학에서 지되기도 했지만, 은이들은 찰스톤 콘테스트에 극 참여하면서 선풍  인기를 끌었다(Drwone & 
Huber, 2004, p.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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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매춘부, 여학생까지 스를 배우기 시작한 것을 보면 스의  속도는 매우 빨랐다

고 볼 수 있다. 박수산(1949)이 “[ 스를 배우려는] 女學生이란 高等中學校 以上 女大學生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한 것을 보면, 스는 10  후반으로까지 퍼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스는 한국 쟁 에도 유행했다. 놀랍게도 낙동강 투가 한창 진행되었던 1950년 

8월에도 부산에서 스홀은 성행했다. 김두한은 복동에 있는 “늘  스홀 앞에 고  세

단과 군 고 장교 지 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었고, 불과 100여 리 방에서는 투가 치열

해 은 청년들이 쓰러져가고 있는데, 쟁에 아랑곳하지 않는 특권층들은 여자들과 함께 

일  육체의 향연”을 즐기고 있었다고 말한다(강 만, 2004년 106쪽, 재인용). 스홀 단속은 

한국 쟁 에도 수시로 이루어졌다. 스홀이 유엔군을 환 한다는 명목 하에 늘어나자 경

찰은 으로 단속했다(ꡔ東亞日報ꡕ, 1950년 11월 7일). 

후에도 스홀이 확 되자 1954년 8월 경찰은 서울 화문 ‘신문회 ’에 있는 스홀

만 존속시켜 외국인만 출입가능하게 하고, 국 모든 스홀을 폐쇄시켰다(ꡔ東亞日報ꡕ, 

1954년 8월 16일).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스홀과 비  스교습소는 불법 으로 성

행했고, 빠에서 스를 지하자 들은 카바 로 몰려들었다. 특히 카바 는 내국인에게

도 출입이 허용되자 성황을 이루었다. 그러자 경찰은 시내 5개 카바 (모감보, 三一俱樂部, 

뉴쓰맨스클럽, 유니온, 무랑루쥬)만 한국인의 출입을 허용했다(ꡔ朝鮮日報ꡕ, 1956년 1월 14

일). 1950년  반 들은 카바 나 무허가 비  스홀에서 스를 즐겼다. 1955년 ꡔ東

亞日報ꡕ는 당시 스 열풍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해방 에도 ꡔ땐스ꡕ란 사교 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 그러나 오늘날 ꡔ땐스ꡕ 유행병은 놀

라운 력을 가지고 사회 각개각층을 풍미하고 ꡔ땐스ꡕ에 미쳐 ꡔ정조ꡕ를 헌신짝 모양 내던

지는 신여성, 가정이나 사회  지 마자 내동갱이 치는 남녀가 수없이 연달아 나오고 있으

니 … ꡔ트롯트ꡕ, ꡔ부루－스ꡕ, ꡔ탱고ꡕ, ꡔ질바ꡕ, ꡔ삼보ꡕ, ꡔ맘보ꡕ … 도시 각처에 있는 ꡔ비 교

습소ꡕ에서 … 리, 학생, 늦바람난 실업가의 마낫님, 다방 ꡔ 지ꡕ, 양가집 규수, 젓메기 아이

를 데리고 셋방살이 하는 자 거포 주인의 부인에 이르기까지 … ꡔ땐스 왕국 ㆍ코리아ꡕ의 

면목을 발휘하기에 이르 으니. (ꡔ東亞日報ꡕ, 1955년 8월 24일)

1950년  스 열풍은 상류층에서부터 하류층에 이르기까지 일부 10  후반에서 60

에 이르기까지 확 되었다.8) 당시 사회가 스 열풍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ꡔ東亞日報ꡕ, 

ꡔ朝鮮日報ꡕ, ꡔ신태양ꡕ, ꡔ여원ꡕ 등과 같은 신문과 잡지들의 보도처럼, 스 열풍은 세 와 계

층을 월했다고 보기는 실 으로 어렵다. 스 열풍은 간 계층 이상이 주도했을 가능

성이 높다. 1950년  반 스 홀 입장료는 500환 정도 는데, ꡔ서울신문ꡕ 1954년 6월 18일

자에 따르면 1954년  한 말 값은 250환이었다. 스홀에 한번 출입하려면  두 말 값을 지

8) 1950년  후반 ꡔ東亞日報ꡕ와 ꡔ朝鮮日報ꡕ에 나와 있는 스홀 단속이나 스 련 사건들은 얼마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스에 열 했는지를 보여 다. 불법 스홀 단속에 걸린 사람들은 고  공직자, 교수, 명인

사 아내, 여 생, 다방 마담, 미용사 등으로 직업 역시 매우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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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해야 하는데 하류 계층이나 10  후반 등이 자주 스홀에 가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

이다. 노지승(2008)은 화 <자유부인>의 주 객층이 서구 화를 주로 보아온 도시의 교

육받은 간 계층 이상이었다고 지 한다. 물론 화 <자유부인>의 주요 객과 실제 스

를 즐긴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당시 경제  여건과 미국문화의 주요 수용 

계층을 고려하면 간 계층 이상이 스 열풍을 주도했고, 일부 하류층이나 일부 10  후반, 

20  반 은이들이 스를 즐겼다고 단할 수 있다.

스는 지르박, 블루스, 탱고, 트롯 등을 포함하는데, 이와 같은 스들은 미국이나 국

의 스와는 약간 달랐다. 한국 스들은 서양의 사교 스와는 달리 단시일 내에 간단하게 

배울 수 있도록 개량된 것이었다.

2) 1950년  스홀 풍경

1950년  스는 세 가지 장소－미군부  내 스홀(特殊 스홀), 스홀, 무허가 비

스홀( 스교습소)－에서 행해졌다. 물론 1950년  후반에는 가정집이나 요리집에서도 

개별 모임을 통해서 스를 배우거나 즐겼다.

미군 스 티는 낙랑클럽에서 시작되었지만, 미군 고 장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병들

도 한국 여성과 함께 스 티를 즐겼다. 정부에서도 유엔군(사실상 미군) 장병들의 노고를 

다소나마 안한다는 취지에서 유엔군 용 스홀을 인정하고, 유엔군의 일을 돕는 일부 

한국인들이 유엔군 장병을 청해서 스홀에 가는 경우 별다른 출입을 막지 않았다. 그러

나 이와 같은 정부의 취지와 달리 미군 부  내에서 열린 스 티는 매춘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미군부  스홀은 ‘特殊 스홀’이라고 불렸다.

특수 스홀은 양공주들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가정주부, 처녀들도 출입했다. 미군부

에서 스 티가 열리는 공고가 나오면 미군부 와 연결되어 있는 ‘오야 마담’이 20∼30

명 정도 한국 여성을 동원한다. ‘오야 마담’은 가정주부나 미혼 여성들을 동원하고 미군부

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오야 마담’은 양공주에게 보수 일부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지불할 

필요가 없는 가정주부를 선호한다. 양공주는 미군과 스와 매춘으로 약 20달러를 받는다. 

미군부  트럭 한두 가 10명 정도씩 동원된 여성을 싣고 스홀로 데리고 갔다가 스

티가 끝나면 시내로 데려다 다. 스홀에서 양공주는 체로 맥주를 마시고, 가정주부들

은 주스나 사이다를 마시면서 스 티를 한다. 미군부  스홀 근처 소에는 입장하지 

못한 수십 명의 여성들이 출입을 요구하는데 생활고에 시달린 사람들이다. 티가 끝나고 

미군과 여성들의 개별  거래(매춘)는 두 사람의 의 하에 이루어진다(박동일, 1954). 특수 

스홀에 출입하는 여성들은 양공주보다 가정주부가 많았다. 부분 가정주부는 특별한 보

수를 받지 않고 이방인에 한 호기심과 스에 한 심으로 동원되었지만 일부는 생계를 

해서 출입했다.

상류층은 주로 공인된 스홀에 출입했다. 1956년 정부에서 공식 으로 허가한 스

홀은 뉴그랜드, 東和, 天一, 컨티넨탈, 長安, 國一館, 松竹 등 총 7개 다(ꡔ朝鮮日報ꡕ, 195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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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950년  반 스홀 정경: 화 <자유부인>(1956)

4월 10일). 그러나 1957년 무렵에는 서울 시내에 모감보, 三一俱樂部, 뉴스맨 俱樂部, 東和

홀, 무랑루즈, 컨티넨탈, 카아네기, 코멜, 松林, 라다이스, LCI, 旅情, 黃金馬車, 國一館, 天

一, 新星, 후로리다 등 20여 개의 공인 스홀과 카바 들이 있었다. 공인 스홀이나 카바

는 직업 인 사교 서가 있고 술도 팔았다(윤선자, 2005, 228쪽).

소설과 화 ‘자유부인’은 당시 스홀을 묘사하고 있다. 소설 ꡔ자유부인ꡕ에서 오선 이 

집 사는 학생 신춘호와 함께 간 곳은 당시 표 인 스홀 의 하나 던 LCI(해군장교

구락부) 다. 정비석은 30평이 훨씬 넘은 듯 넓디넓은 홀에서 호화스럽게 차려입은 칠 팔 십 

명의 남녀들이 춤을 추고, 천장에는 휘황차게 비치는 오색 등이 있는 것으로 LCI를 그려낸

다(정비석, 1954/1985, 193쪽). 화 <자유부인>에서 보여주는 스홀도 정비석의 묘사와 

비슷하다. 스홀에 온 사람들은 앉은 테이블마다 맥주 두 병씩 놓여 있고, 다양한 종류의 

스를 추었다. 10명 정도 밴드가 음악을 연주하고, 사람들이 쉬는 사이 스홀에서 고용한 직

업 서가 춤을 추었다.

스 장르는 트롯, 부르스, 왈츠, 탱고에서 원스텝, 투스텝, 쓰리스텝, 폴카, 맘보, 지르박 

등으로 확 되었다. 스홀에서 사진을 지 않는 것은 불문율이었다. 스홀은 녁 6시 30

분부터 문을 열고 밤(통행 지시간은 11시) 10시 45분에 닫는다. 손님들은 7시경부터 출입

한다. 1950년  후반이 되면, 스홀에는 바텐더가 있어서 칵테일(혼합주)을 팔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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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로 과자, 명태포, 건포도, 감자튀김 등이 나왔다. 규모가 큰 스홀은 십수 명의 서들

을 고용했는데, 기실에 있다가 손님이 지명하면 함께 춤을 춘다. 서 값은 1  스홀의 

경우 5,000환, 2  스홀의 경우 시간제로 시간당 1,200환이다. 스홀에서는 종료하기  

1분 동안 ‘라이트 오 ’가 있었는데 ‘키스 타임’으로 불렸다(여원 편집부, 1959b, 202∼207쪽). 

무허가 비 스홀은 스교습소를 겸하는데 “1955년 서울에만 [추측] 130여 개소가 있

었다(신태양 편집부, 1956, 131쪽).” 오후에는 비  스교습을 하고 녁에는 스홀로 사용

되는데 종로, 을지로, 충무로 주변에 있는 산가옥이 주요한 장소 다. 서민층 가정주부나 

여학생들이 주요 고객으로 낮에 춤을 배우고 추는 것을 당시 속어로 ‘알바이트’라고 불 다. 

입장료는 300환 정도로 몇 시간 스를 즐길 수 있었다(장경학, 1956, 146쪽). 무허가 스홀

에서는 트 를 동반하기보다는 남녀가 따로 입장하여 춤을 배우거나 추었다. 이 밖에도 

가정집이나 요리집에서 방을 빌려 스 티를 즐기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다.

스홀 입장료는 1950년  반 3백 환에서 반 5백 환, 후반에는 일천 환 정도 다. 특

히 스 시즌으로 불린 연말연 의 경우 입장료는 폭등했는데 “크리스마스이  入場料가 

男女 한 雙에 일만 환(ꡔ朝鮮日報ꡕ, 1955년 12월 25일)”을 할 정도로 비 다. 1950년  후반 

한번 스홀에 가면 략 5천 환에서 일만 환(입장료, 술값, 일부 고용 서비 포함) 정도 지

불해야 했고, 1955년 당시 스교습소 한 달 교습비는 약 8천 환에서 1만 2천 환 정도 다(

략 직장인 평균 임 의 1/4 비용). 

1950년  반 은 세 나 기성세 가 여가나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곳은 요리집( 국

집), 화 , 스홀이었다. 경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공인된 스홀에 출입하고, 경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비 스홀을 이용했으며, 미군 스홀의 경우, 스를 좋아해서 공

짜로 춤을 추고 미군을 만나고자 하는 여성들이나 경제  이유로 매춘을 통해서 돈을 벌었

던 양공주와 일부 가정주부가 출입했다.

1950년  반 스 풍은 여러 가지 문화 ㆍ사회  쟁 들을 만들어냈다. 소설과 

화 ‘자유부인’을 놓고 ‘문화의 ’ 내지 선정성과 통윤리 논란이 있었다. 특히 1955년 박인

수 사건은 지 않은 사회  장을 일으키면서 후 윤리와 통의 문제는 사회  쟁 이 

되었다. 

5. 후  여성(혹은 아  걸)에서 ‘어머니’로

스 열풍이 1950년  반 한국 사회를 휩쓸면서 지 않은 사건들이 발생했다. 1955년 

7월 스홀에서 만난 20여 명의 여자들과 성 계를 맺은 박인수 사건,9) 1955년 9월 스에 

9) 박인수는 1955년 7월 22일 1심에서 혼인을 빙자한 간음 의에 해서는 무죄, 공문서 부정행사 의에 해서는 

벌  2만 환의 유죄 결을 받았다. 그러나 10월 14일 2심에서는 징역 1년이 구형되었다. 사는 피고가 동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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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 자살한 당시 의과 학 여 생 정치숙(22세) 사건, 1956년 남편이 스홀에 자주 출입하

자 자신도 스홀에 다니다가 세 자녀와 함께 음독한 최필원(32세) 사건, 1956년 남편이 실

직한 이후 미용원에 취직한 아내가 스로 가정에 무 심하자 비 해 자살한 남편 김석구

(39세) 사건, 1959년 차  부인이 20세 연하 스 교사와 사랑을 한 안순애(53세) 사건, 그리

고 일부 쟁미망인들이 스에 빠지는 등 스는 타락과 가정을 괴하는 사회악으로 규정

되었다. 

스와 련된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지배 담론은 남녀가 아니라 여성만을 세 가

지 수 에서 비 의 상으로 삼았다. 첫째는 여성의 정조문제(처녀의 순결성) 다. 박인수 

사건은 20여 명이라는 숫자와 그 부분이 여 생이라는 에서 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미혼여성의 순결문제가 세인의 심거리 다. 박인수는 자신과 성 계를 맺은 여성들 에

서 한 명만이 처녀 다고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미혼여성의 정조문제는 더욱 부각되었다. 박

인수 사건을 둘러싼 논쟁은 정상 인 성과 비정상 인 성의 구분에 있었다. 1심 공 의 결

문은 정숙한 여성의 성과 정숙하지 않은 여성의 성을 구분했고, 법은 정숙한 여성의 성만을 

보호한다고 밝혔다. 이런 구분은 여성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별하는 것이며 혼 순결을 강

조하는 사회풍토를 강화시켰다(이임하, 2004, 282쪽). 

둘째는 기혼 여성의 성윤리 문제 다. ‘자유부인’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스와 허 에 

빠지고 개방  성의식을 가진 여인군상을 뜻했다. 당시 통을 괴하는 표 인 집단은 

자유부인과 양공주 다. 스홀에 다니는 자유부인은 미군 상  성매매 여성인 양공주와는 

 다른 집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윤리를 괴한다는 에서 동일한 수 에서 규정되

었다.

셋째는 가정의 문제 다. 이것은 기혼여성과 쟁미망인에게 련되어 있었다. 자유부

인이 스홀에 가서 모르는 남자와 춤을 춘다는 것은 가정의 괴로 규정되었다. 더욱이 50

만 명이 넘는 쟁 미망인들은 별다른 사회  도움 없이 혼자 가정을 책임져야 할 치에 놓

여 있었다. ꡔ합동연감ꡕ(1959)은 “( 쟁미망인) 이들은 30세 후로서 다방, 미장원, 요리  

등의 업에 진출했다. 남편이 없다는 에서 사교계에 자유롭게 진출했다. 여성의 사교계 

진출, 양풍(洋風) 유입은 가정을 경시하고, 허 과 향락에 빠지는 자유부인을 다량으로 산출

했다”고 진단했다. 

박인수 사건과 더불어 실직운 사 김석구 사건은 세인의 주목을 받았다. 지  운 사

던 김 씨는 실직한 이후 아내가 6남매를 돌보지 않고 춤에 빠지자 수면제를 복용하고 자살했

다. 이 사건은 같은 해 발생했던 최필원 사건( 스에 빠진 부인이 세 자녀와 함께 음독해 자

살한 사건)보다 크게 보도되었다. 

아들 딸 六남매의 어머니인 년부인이 실직 의 남편을 로하기는커녕 ꡔ지  생활은 내 

이상에 맞지 않는다ꡕ고 입버릇처럼 내뿜으며 어려운 살림도 돌보지 않고 여름이면 ꡔ하이힐ꡕ

에 ꡔ 라솔ꡕ 겨울이면 ꡔ비로도ꡕ 치마 고리에 양단 두루마기를 뭄에 휘감고 떠돌아다니는 

서 아이까지 있는 상황에서 수많은 미혼여성과 성 계를 가졌다는 것에 한 사회윤리  책임이 크다고 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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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에 이를 비 한 남편은 마침내 자식 六남매를 남기고 음독자살하고만 가정 비극이 있다 

… (부인) 임씨는 항시 화려한 몸차림에 검은 화장을 하고 ꡔ딴쓰ꡕ니 ꡔ드라이 ꡕ 등 외마디 

어를 자랑하기를 좋아했었다고 하는데 김씨의 자살을 보고 동네 사람들은 모두가 그의 부인 

임씨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다. (ꡔ東亞日報ꡕ, 1956년 1월 19일)

김석구 사건이 최필원 사건보다 더 주목받은 이유는 아내의 사치로 인해서 남편이 자살

했다는 일 것이다. 최필원 사건의 발단은 스 바람난 남편이었고, 이로 인해서 아내와 세 

자녀가 죽었지만 남편에 한 비난은 제기되지 않았다. 반면 운 사 던 김 씨가 자살한 사

건의 경우 동네 사람들의 말을 빌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스와 사치에 빠진 부인 임 씨를 비

난했다. ꡔ여원ꡕ(1956년 4월)은 남편의 실직으로 미용사가 된 아내에 해서 “여성으로서 허

의 발원지인 미장원이라는 데에 발을 들여 놓았고 … 화려한 의복과 란한 장신구는 개 

생명으로 고히 간직해야만 될 개와의 교환물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 무엇 때문에 

남편과 많은 어린 것들을 버리고 오래 집을 나가 있었으며  몸이야 깨끗이 가졌거나 않았거

나 간에(나 로, 1956, 141∼143쪽)”라는 식의 추측으로 이 사건을 기술했다. 여성이 직업을 

가진 것이 문제(“미용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이 불행을 약했고”)이며, 미장원은 허 의 발

원지고 화려한 의상은 개와 교환물이며 집을 나갔기에 몸이 더렵 졌다는 것이다. 

두 사건은 스를 보는 가부장  시각의 극단을 보여주었다. 최필원 씨는 남편이 원인을 

제공했고 자녀까지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자살을 선택함으로써 가부장제에서 용서가 된 것

이고, 운 사 부인 임씨는 스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았으며 (죄 없는)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1950년  반 스홀에 다니면서 타락한 성윤리를 보여주는 여성 집단을 ‘ 후 (戰後

派) 여성’ 혹은 ‘아  걸(Apres-girl)’이라고도 불 다. 가정으로부터 해방된 ‘가정 해방 ’

와 육체로부터 해방된 ‘육체 해방 ’를 ‘ 후 ’ 여성의 형으로 분류되었다. 후  여성 

혹은 아  걸이라고 불렸던 이들은 통을 말살시키고 사회도덕과 윤리기강을 해치는 존

재 다. 

‘아푸 ’의 여성들은 보다 직 이고 보다 능 으로 실을 향유하려든다. 그 결과로 외

부 인 사치, 유행에의 추종, 육(肉)의 개방, 생활의 구속과 ‘책임’으로부터의 도피 … 그러므

로 ‘아푸 ’ 여성들은 하나의 ‘부롯치’ 유행하는 의상(衣裳)이 필요했고, 평범한 ‘아내’나 착

한 ‘어머니’가 되기보다는, 인기있는 사교계의 ‘스타’가 되길 원하는 것이다. 그것은 역설

인 향락이다. 자포의 웃음으로써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쟁의 상흔(傷痕)을 로해 보

려는. (이어령, 1957, 181쪽)

아  걸은 허 과 사치를 일삼으며 정조 념이 없는 여성을 일컫는 말로 쓰 는데 주

로 여 생, 미군 상  성매매 여성, 스홀에 출입하는 부인, 가정에 무 심하고 매춘이나 사

교계에 진출한 쟁미망인 등이다. 1950년  통과 윤리를 괴하는 표 인 집단은 남성

이 아니라 여성이었으며, 그 여성도 타자화된 ‘ 후  여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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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한국사회에서 국가권력이나 지배 권력은 후  여성(혹은 아  걸)으로부터 어

머니(혹은 아내)의 회복을 요구했다. 이것은 모성을 통해서 국가/민족/가정을 유지한다는 

‘모성 민족주의’(이정희, 2005)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1955년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5월 8

일을 모성애(母性愛)에 한 덕을 리 찬양하기 해 어머니날로 제정했다(ꡔ東亞日報ꡕ, 

1955년 8월 31일). 어머니날은 일제 강 기 동안부터 5월 둘째 일요일로 정해져 있었지만, 

정부가 정식 국가기념일로 확정한 것이다. 1956년 어머니날에는 정부가 일주일을 기념행사 

주간으로 정해서 쟁미망인과 모범 어머니를 표창하고 로했다. 

이화여자 학교는 신사임당 탄생 451주년을 기념해서 “우리나라 ꡔ女性의 象徵ꡕ으로서 

그의 생일을 기념하는 동시에 ꡔ婦德의 振 ꡕ을 아울러 꾀하자는 의미(ꡔ東亞日報ꡕ, 1955년 

12월 10일)”에서 유품 시  강연회를 열고, ꡔ朝鮮日報ꡕ(1955년 12월 12일)는 7단 기사로 

신사임당 탄생 451주년을 기념해서 “永遠한 善美의 母性”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한 (폐병 

환자에게 사람의 살을 먹이면 낫는다는 말 그 로) 자신의 허벅다리 살을 베어 폐병 걸린 남

편에게 먹인 열녀 담론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열녀와 효부 표창은 1950년  내내 지속 으

로 행해졌다. 

스 열풍과 련해서 지배담론이 ‘ 후 ’ 여성으로 타자화시켰다는 것은 1950년  젠

더 계의 재구성에 한 가부장－국가의 기의식을 반 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가

부장－국가의 기 속에서 변하지 말아야 할 주재소는 ‘여성’으로 담론화했기 때문이다. 이

것은 한국 쟁이 가족에게 치명  손상을 가했기 때문에 정당화되기도 했다. 가족 구성원의 

결손과 이산가족이 늘어나면서 가족의 보호기능이 제 로 수행되지 못함으로써 가족윤리

와 도덕이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 되면서 가족문화도 변

화되었다. 쟁으로 인한 생활난으로 여성 스스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박종화(1959)는 해방 14년 동안에 가장 놀랄만한 변화로 여성의 역할증

를 꼽고 있다. 여성은 상권(商權), 교육권, 문화 술권에서 지배권을 잡았다는 것이다. 비

록 박종화의 주장은 과장된 이 있지만, 후 여성의 권력이 증 된 것만은 명백하다. 이 과

정에서 지배담론이 여성과 가정의 문제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젠더 재구성 과정에서 가부

장의 기를 반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배 담론은 바로 1950년  반 어머니를 자

유부인이나 양공주와 립 으로 치지우는 것이며, 국가와 지배 권력은 여성의 지향 을 

신사임당과 같은 ‘이상  어머니’로 설정하고, 희생과 인내로서 어머니의 치를 요구한 것

이다.

6. 스, 근 성과 통성 합의 장

1950년  반 한국사회는 근 성과 통성이 융합된 한국의 근 성이 형성되는 시기

다. 스는 이 과정을 반 하는 문화 상이었다. 이승만 정권이 후 냉 의 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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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국민국가 만들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결정 인 조건으로 작

용했다. 후 복구사업은 미국의 원조경제에 크게 의존하 으며, 문화 으로는 미국의 충격

이라고 불릴 만큼 1950년  한국문화 형성에 미국이 끼친 향력은 지 했다. 새로운 국민

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이승만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 의존하는 근 성을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경제  근 화를 한 비경제  조건’(강인철, 1999)의 활용이 요했다. 비

경제  조건들은 시민종교(civic religion)의 형태들－개천철, 민족성지로서 효창공원과 남산 

만들기, 국립공원, 충일 등－로 표출되었다. 근 성과 통성이 융합된 한국  근 경험

이 1950년  진행되었다.

1950년  반 한국사회는 미국문화를 체험하고 서구  근 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

통의 소환’ 혹은 ‘도의(道義)운동’이 국가권력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이승만은 담화를 통해

서 삼강오륜의 요성을 제기했다.

근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제도를 많이 모방하고 있나니 … 우리 유교의 풍화(風化)를 받

아 삼강오륜(三綱五倫)의 지도를 폐하고는 우리가 크게 태할 것이니 소  서양문화를 받

는다는 사람들이 자유 동등의 행 만 보아 모방하고 실상 그 사람들의 덕의 상 도의 있는 것

을 배우지 못하고 지낸다면 우리가 조  잘못하면 여지없는 타락의 정도에 빠질 염려가 있

으므로. (ꡔ朝鮮日報ꡕ, 1954년 10월 3일)

이승만은 서구문화 모방에 따른 삼강오륜의 기를 주장했다. 삼강오륜의 강조는 곧바

로 도의운동으로 확 되었다. 도의운동은 거시  측면에서 근 화를 한 비경제  조건의 

확 와 히 연결되어 있었다. 1950년  도의운동은 홍익인간, 충, 효, 가족윤리 등 민족주

의를 기반으로 정부 차원에서 유도되었다. 이런 도의운동은 민주주의와 서구 문화에 한 

부정  인식이 강조되었는데, 서구 민주주의와 다른 통  순풍양속의 기반 에서 도의운

동이 개되었다. 1950년  반 패륜 사건들과 스 열풍은 이와 같은 정치  맥락 속에서 

도의운동에 어느 정도 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았다.

1950년  반 당시로서 매우 충격 인 패륜 사건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

이 연속 으로 발생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기도 했다. 1954년 6월 1일 

아버지가 아들을 ‘공갈, 폭행, 재물 괴, 주거침입’ 등으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 6월 2일 ‘친

부타살 사건’, 6월 4일 ‘친부독살 미수사건’, 8월 14일 ‘이 민 씨 살해사건(아들이 친구들과 

공모해 자신의 집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친구 한 명이 총으로 이 민 씨를 살해한 사건)’ 등이 

연속 으로 발생했다. 그 밖에도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부림을 하거나 남편이 아내에게 도끼

를 휘두른 사건 등이 터지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건들에 해서 “최근 우리 사회에는 天人

이 더불어 怒 해야 할 慘事가 연속해서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 잃어버린 倫理를 어디

서 찾아야 할 것인가?(이강 , 1954, 52쪽)”라고 개탄하면서 후 몰락한 윤리문제가 심각하

게 제기되었다.

패륜 사건들이 개별 으로 발생해서 사회  충격을 불러 일으켰다면, 스 열풍은 보다 

일상  수 에서 범 하게 가치체계의 변화를 반 했다. 스 유행은 자유, 민주주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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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생활,  등과 히 계되지만 동시에 아메리카니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왜냐

하면 미국 인 것은 인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유 익(2006)은 1950년  반 

한국인이 미국에 해 ‘문화  해바라기 상’을 보여주었다고 지 한다. 미국은 한국의 비

참한 일상과 비되어 물질 으로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세련되고 자유로우면서 이상  세

계로 인식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문화 반에 걸쳐서 엑조티시즘(exoticism)으로 

나타났다. 한국 쟁 이후 처참한 실은 미국에 한 동경으로 나타나면서 념화되었다. 

이런 정서는 퇴폐와 망에 근거하며 실도피의 정서로 표출되었다. 

은 스를 민주주의와 자유의 표 으로 정당화했다. 해방 이후부터 1950년  내내 

민주주의와 자유는 최고의 유행어 다.10) 소설 ꡔ자유부인ꡕ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화를 통

해서 당시 들이 어떻게 스를 정당화하고자 했는지 추론할 수 있다.

“ 스야말로 민주 명의 제일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이것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배

워야 합니다.” (ꡔ자유부인ꡕ(1954/1985) 1권 81쪽)

“문화인은 스만은 알아야 한다우. … 오 마담도 춤만은 꼭 배워요!”

(ꡔ자유부인ꡕ(1954/1985) 1권, 141쪽)

정비석이 소설에서 “ 스야말로 민주 명의 제일보”라고 말한 것은 과장된 표 이겠지

만, 소설 내에서 민주 명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그 의미는 거 한 민주주의 명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ꡔ신태양ꡕ 1956년 1월호 특집 “땐스는 禁止되어야 할 것인가”에서는 600여 명 여론조사

를 기술했다. 스에 한 일반의 심을 보면, “문화  오락이나 사교상의 에치켙으로 받아

들일만한 사회 인 태세와 정신의 비가 되어 있지 않다”, “ 시 하에서 생활을 더한층 검

소하게 해야 한다”, “박인수와 같은 족속이 부분임으로 사회악의 온상이 되는 땐스는 단

호 축출해야 한다”, “국민생활 수 이 땐스를 즐길만한 수 에 미달한다” 등 반 의견이 높

았다.11) 반면 찬성 쪽에 있는 사람들은 “ 스는 교양을 높이기 한 것”이며, “문화인이 갖

추어야 할 소양이고”, “건 한 오락(娛樂)으로 는 활발하고 명랑한 생활의욕을 진하는 

정신 인 휴양을 해서 필요하며”, “알맞은 실내운동으로나 그 밖에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취미로서” 생활에 요하다는 것이다. 

600여 명의 조사결과에 한 구체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서 명확히 기술하기 어렵지만, 

당시 분 기는 스 열풍에 해서 비  경향이 높았던 것 같다. 들의 분 기는 스

는 후 사회  맥락에 합한 여가는 아니지만, 자신은 그래도 스를 즐기고 싶어하는 이

10) ꡔ자유부인ꡕ에서 ‘자유’라는 어휘는 략 70회, ‘민주주의’는 80회 가량 등장한다. 

11) ꡔ신태양ꡕ에서는 600여 명 조사결과의 빈도수를 기록해 놓지 않았다. “땐스는 禁止되어야 할 것인가?”의 특집

은 스 지 이유와 스 찬성 이유를 별도의 문항으로 질문했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이 잡지의  성
격과 기사성격은 스가 무시할 수 없는 실인데 왜 지해야 하는가에 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으로 빈

도수를 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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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를 지녔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은 스스로 스를 하는 자신을 문화

인이나 인으로 규정하고자 했다. 

문화인이 된다는 것은 교양을 갖고 있다는 것이며, 건 이거나 야만 인 것과 비되

었다. 동시에 문화인은 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스를 할  모르면 시 에 뒤 

떨어진 사람으로 취 되었다. “이즈음에 와서는 소  文化人들은 은이고 늙은이고 男子

고 女子고 간에 ꡔ땐스ꡕ를 할  모르면 時代에 뒤 떨어진 양 取扱을 하게끔 되었으니 ꡔ땐스ꡕ

와 文化는 아마도 뗄 수 없는 密接한 關係가 있는지 모를 일이다(ꡔ朝鮮日報ꡕ, 1956년 12월 

21일).” 스를 못하면 비문화 이며 건 인 사람으로 취 되었다. 한 “ 스홀에 다니

는 것으로 現代人이 되고 端을 걷는다(김하태, 1956b, 67쪽)”라고 들은 자 했다. 그

러나 의 정당화 이면에는 후 형성된 심성체계의 변화를 반 한다. 후 명분과 의

를 시하는 종 의 가치 이 약화되고, 생존을 해 실용 인 것과 물질 인 것을 시하

는 가치 이 형성되었으며, 구도 내일을 보장해주지 않는 쟁을 겪으면서 재 심의 

성향과 개인주의  가치는 두드러졌으며 미국의 문화  충격은 확 되었다. 

1950년  반 일반 은 개인주의  자유, 물질주의, 미국에 한 동경, 건  가치

의 거부 등이 일상생활 속에 내면화되었다. 이것은 개인  수 에서 ‘ (근 )’의 추구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주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사회 기의 원인도 바로 ‘ ’ 다. 왜냐

하면 일반 이 갈구하는 에 한 추구는 후 국가재건 과정에서 국민형성과 국가통

합을 해하는 요인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후 국가권력은 서구의 근 화를 국가발

의 경로로 인정하더라도 ‘ 통’의 소환을 통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했다. 

일반 이 의식 속에서 정당화하고자 했던 ‘ 의 추구’와 권력이 국가통합을 해서 ‘소

환된 통’은 서로 립할 수밖에 없었다. 

道義生活이 땅에 떨어졌다고 외치는 소리는 유행어 모양으로 우리 귀를 스치고 지나간다 

… 道義가 땅에 떨어져 자식이 어버이를 총살하고 정숙한 부인이 子女를 버리고 땐스홀에서 

亂舞하고 학생이 선생을 구타하고 사기와 모략은 處世術이 되고 자살은 뉴쓰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김하태, 1959a, 18쪽)

“겸후하게 지켜오던 부덕이 무 지고 집안 살림살이를 천직으로 알던 여성들이 집을 비

우고 야비한 취미와 일시  향락에 정기를 잃고 땐스홀이나 다방 출입을 일과로 삼으며(최

이순, 1956, 26쪽)”, “ 스에 발 하여 탕아들과 여 에 가는 여 생(이건호, 1957, 136쪽)” 

등으로 도의와 윤리는 땅에 떨어졌다는 비 이 수도 없이 이어졌다. 

1950년  도의운동은 국가권력과 지배  도덕담론 사이 매개 계 속에서 진행되었다. 

국가권력은 후 윤리  혼란을 딛고 새로운 국가재건을 통해서 국민국가를 형성을 추진해

야 했고, 지배  도덕담론은 후 형성된 가치 의 혼란과 사회윤리 붕괴를 심각하게 우려

했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의 욕망과 도덕담론이 1950년  반에 합됨으로써 그 향력이 

확 되었다. 다만 도덕담론이 도의 추락의 표  사례로 스 열풍과 패륜 사건에 주목했

다면, 국가권력은 직 으로 특정 사건에 주목하기보다는 거시 으로 후 형성된 미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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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의 변화, 윤리의식의 혼란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950년  ㆍ후반 이후 국

가권력은 통윤리와 도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도덕담론을 구체화하고 제도화했다. 도의 주

간이 설정되고 일련의 윤리 강령 운동이 개되었다. 문교부 장  백낙 에 의해 일제시  

‘도의 교육’이 부활되었다. 그의 도의 교육은 1955년 제1차 교육과정을 제정하면서 더욱 구

체화되었다. 그것은 반공교육과 함께 생활 속에서 윤리를 터득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1954년의 사도강령에 이어 1958년의 교원윤리 강령과 같은 각종 윤리강령이 발표되었

고,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는 국민의식 개조운동이 개되었다(김경일, 2003, 204∼205쪽). 

1950년  스는 단순한 서양 춤추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1950년  근 성과 통성이 

융합된 한국 국민국가 형성과정과 한 계를 맺고 있으며, 후 인구이동과 인구변화 

속에서 여성의 역할 증 와 가부장의 기, 후 격한 사회변동에서 나타나는 심성체계, 

사회  분야에 심 한 향을 미쳤던 미국의 충격 등이 복합 으로 나타난 상이었다. 다

만 일반 은 스를 ‘ ’를 지향하는 욕망의 표 으로 정당화한 반면, 국가권력과 도덕

담론은 통의 소환과 도의운동을 통해서 국가재건과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했다.

7. 결론

1950년  반 한국사회는 소용돌이의 심에 서 있었다. 한국 쟁은 후 사회를 혼란

과 모순 속으로 빠뜨렸다. 은 쟁 상황에서 국가의 요성을 체감했지만 쟁과정에서 

경험했듯이 국가는 불신의 상이었고, 민족자주성이나 이데올로기 공동체는 강화되었지

만 아메리카니즘이 휩쓸고 가족과 문화공동체는 약화되었다. 

후 강화되었던 ‘시민종교’가 냉 의 역사  조건 하에서 반공주의와 민족주의라는 거

시  이데올로기의 작동 기제 다면 통의 소환이나 도의운동은 일상생활이나 가정윤리 

등과 련된 미시  이데올로기의의 하나 다. 따라서 오직 스 열풍과 패륜 사건들 때문

에 통의 소환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1950년  한국사회는 반공주의, 

민족주의, 가부장  가치들이 서로 합되어 새로운 국민국가와 통윤리를 만들어갔기 때

문이다. 최장집(1994, 107쪽)은 “근  변화들은 통  요소의 형식을 통해서, 그리고 그 

외피를 빌려 통과 근 ( )가 합되어 나타나며, 그러한 재 통화의 상이 근  변

화를 억제하거나 근 화의 경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 하면서 “ 통  요소가 

근  변화의 과정에서 강하게 표출되고 이를 강하게 규정하면 할수록 그 내용은 보수  

근 화의 성격을 띠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한다. 도의운동이나 통의 소환은 보수  

근 화의 한 표 이었다.

1950년  다양한 문화는 거시 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기존 양식과 새로운 양식이 함께 나타났다는 것이다. 를 들어 음악은 기존양

식인 트로트의 재생산과 미국식 가요로 양분되었고, 화의 경우 단순히 말할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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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당시 최고의 흥행(16일 동안 18만 명)을 기록한 <춘향 >(1955)과 <자유부인>(1956)

의 성공은 나름 로 기존과 라는 상징성을 지닌다. 고 소설의 재생산과 인기있는 

소설의 재생산이 동시에 최고의 흥행을 기록했다는 에서 통과 의 단 과 이어짐이 

함께 의 정서에 고들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측면은 유행이 특정 세 나 계층에 따라 차별화되기보다 통합 으로 개되었

다는 것이다. 비록 스가 간 계층 이상을 심으로 유행했지만 일부 10  후반이나 장년 

는 노년층 그리고 일부 하층들도 함께 즐겼다. 이런 에서 1950년  스 열풍은 독특한 

상이었다.12) 스는 음악과 한 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세 별로 선호하는 음악

과 스의 유형이 다른 것이 일반 이다. 더욱이 스는 육체의 해방과 연결되기 때문에 정

신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기성세 가 아니라 은 세 로부터 유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1950년  반 10  후반에서 60세 이상 노인까지도 하층에서 상층까지도 유사한 장르의 

스를 즐겼다. 1950년  반 음악은 장르별ㆍ세 별로 차별화되어 유행하지 않았고 육

체의 해방은 1950년  한국사회에서 은 세 만의 유물이 아니었다.

어쩌면 후 냉 의 역사  조건 속에서 강요된 반공이나 민족주의가 의 개인  자

유와 합리성을 억압했고, 은 이로부터 스를 통해서 개인  자유와 섹슈얼리티의 욕망

을 표출했다. 왜냐하면 해방 이후부터 겪었던 자유의 과잉과 쟁과정에서 겪었던 국가와 

이데올로기에 한 불신 사이에서 스는 개인  욕망을 분출하는 하나의 탈출구 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담론과 국가권력이 스에 해서 비  담론을 쏟아냈지만, 

이것들이 들의 개인  자유와 욕망을 제어하지는 못했다. 수없는 도덕담론들은 의 

일상  정서를 지배하지 못한 채 담론의 역에서만 머물러 있었다. 결과 으로 이 열

망했던 근 에 한 추구와 권력이 추진했던 통의 재창조 사이에서 의 욕망이 압도했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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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cial Meaning of Dance Fever in the mid 1950s

: The Reconstruction of Gender and the Invitation of Tradition

Chang-Yun Joo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ommunication & Media, Seoul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ways in which gender is reconstructed and 

tradition is invited in the context of the dance fever in the mid 1950s. Mass tried to justify social 

dance as the expression of ‘freedom,’ ‘modern,’ and ‘democracy’ while dominant discourses and 

national power defined social dance as a social vice which destroyed standards and morals at 

three perspectives; feminine chastity, sexuality and family morals. Dominant discourses criticised 

only women who were called as ‘free women,’ some war widows and foreigners’ prostitutes. 

These women were considered as the major group which brought about moral corruption in post 

Korean War. Dominant discourses invited traditional family morals and ‘ideal mother.’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 crisis of patriarchy. On the other hand, national power attempted to use 

traditional ethics for building of a new nation after Korean War. Although national power fol-

lowed the model of democracy and modernization of the States, it negatively recognized the re-

ception of Western popular culture. As a result, dance fever in the 1950s was socio-cultural phe-

nomenon which was constituted in the influence of Americanization, rapid changes of mental-

ities, and individualism after Korean War.

Key〻words：dance fever, popular culture in the 1950s, invention of tradition, free women, 

Americ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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